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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엠바고

문의처

2026년 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9월 28일(월)자 조간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9/27(일) 12:00부터)

 경제정책팀 강민재 팀장(010-2612-6194, 02-6050-3442), 조혜민 연구원(3446)

2026년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BSI) '86'... 전분기 대비 6p ↑

- 전국 제조기업 2,413개사 조사... 수출기업(86→91)·내수기업(78→85) 5분기 만에 동반 상승

- ‘경기 개선’ 전망 우세한 업종, 전분기 1개 → 5개로 늘어... 반도체(139)는 집계 이래 최고치

- 기업심리 개선에도 생산비용 상승 부담... 제조기업 60% ‘올해 영업이익 목표 미달 전망’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경기전망지수가 나란히 오르며 제조업 체감경기가 두 분기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반도체, 화장품 등 수출 호조 업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

이 확산되었으나, 제조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내다

보는 등 경영 현장의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2,413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4분기 제조

업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80)보다 6p 오른 ‘86’으로 집계됐다. 

  수출기업 BSI는 반도체·화장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5p 오

른 ‘91’로 집계됐다. 내수기업도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의 영향

으로 7p 상승한 ‘85’를 기록해 2025년 3분기 이후 다섯 분기 만에 수출·내수기업 지수

가 동반 상승했다.

<그림1>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추이 <그림2> 수출·내수기업 BSI

*BSI가� 100을�초과하면�해당�분기의�경기를�전분기보다�긍정적으로�본�기업이�많다는�의미이고,� 100�미만이면�그�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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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개선’ 전망 우세한 업종, 전분기 1개 → 5개로 늘어... 반도체(139)는 집계 이래 최고치

 다음 분기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 업종 역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기준치(100)를 

웃도는 업종은 전분기에 반도체(113) 1개뿐이었으나, 4분기에는 반도체, 화장품, 의료·정

밀, 조선, 제약·바이오 등 5개로 늘었다. 특히 반도체(139)는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

를 기록하며 4개 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상회했다.

*2024년 2분기부터 기존 ‘IT·가전’ 업종을 ‘반도체’와 ‘전자·통신’으로 구분해 집계 

  화장품(120)과 의료·정밀(108)은 전분기 대비 각각 20p, 28p 상승하며 반도체 다음으로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난 조선(103)과 바이오시

밀러 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한 제약·바이오(102) 업종도 물량 증가를 예상한 기업들이 

많아 전분기보다 체감경기 전망이 개선됐다.                      

<표1> 반도체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대상�시기 반도체� BSI�

2025년
3분기 109 (+22)

4분기 98 (-11)

2026년

1분기 120� (+22)

2분기 118� (-2)

3분기 113� (-5)

4분기 139 (+26)

*괄호� 내는�전분기�대비�증감

  비금속광물(88)은 전분기 혹서기·장마철 건설 수요 감소로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낮

은 수준이었으나,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안정과 가을 성수기 진입에 힘입

어 27p 상승했다. 반면 전자·통신(80)은 메모리·동박적층판(CCL)·구리 등 원부자재 가

격과 물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13p 하락했다. 

기업심리 개선에도 생산비용 상승 부담... 제조기업 60% ‘올해 영업이익 목표 미달 전망’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60.4%로 집계됐다.‘목

표 수준 달성’은 31.7%였고, ‘10% 이내 일부 초과 달성’(6.4%)과 ‘크게 초과 달성’

(1.5%)을 합한 초과 달성 전망은 7.9%에 그쳤다.  <‘10% 이내 일부 미달’ 43.5%, ‘크게 미달’ 16.9%> 

<그림3> 2026년 4분기 업종별 기업경기전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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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목표 달성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43.2%)

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수주 여건 악화’(24.9%), ‘인건비 증가 및 인

력 확보 애로’(11.7%), ‘환율 변동성’(6.8%), ‘통상환경 악화’(4.1%), ‘규제·인허가 

등 제도’(1.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8.0%>  

      

<그림4>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 관련 최대 애로사항 (단수 응답)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일부 주력 업종의 호조와 수출·내수기업의 경기심

리 개선으로 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두 분기 연속 상승했으나, 기업 10곳 중 6곳은 영업

이익 목표 미달을 예상하고 있다"며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로 나타난 만큼, 원자재 수급 안정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4 -

참고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26. 8. 20(목) ~ 2026. 9. 2(수)  *휴일제외 10일간

□ 조사 대상 : 전국 10인 이상 제조업체 2,700개사 (응답기업 : 2,413개사)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기반 이메일 및 FAX 조사 병행(지역상의 공동조사)

□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산출방식

  • BSI = 응답기업수
′호전예상′기업수 ′악화예상′기업수

×

  • 전국 69개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업종별·지역별로 집계하여 단순지수 

산출

  •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전분기 대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

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

□ 응답자 구성(2026.4Q 기준)

  • 기업규모 : 대기업(3.9%), 중견기업(14.7%), 중소기업(81.4%)

  • 수출비중 : 내수기업(79.3%), 수출기업(20.7%)

    *매출액 중 수출비중 50% 이상이면 수출기업, 미만이면 내수기업으로 분류


